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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마리아 재단의 연례 자선 활동 

 

2021 년 12 월 23 일,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교육 관련 일을 하는 산타 마리아 재단 이사회 전체가 페칼롱간의 

우리 학교들과 함께 자선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식품을 담은 6 백 개의 포장을 마련하여 은퇴한 

직원들, 학교 주변의 공동체, 크룸핏 지역의 홍수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크룸핏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 해의 어느 시기에나 홍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마을입니다. 홍수 사태로 인해 2000 년 

이래로 주변 지역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틀담의 양자들인 집없이 다리 밑에 살던 부기산 지역의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필요한 주의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H.A. 아프잔 아르슬란 듀나이드 페칼롱간 시장님과 시청 직원이 이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세 명의 

부기산 지역 아이들에게 물품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시장님께 친구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던 소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빛났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사회를 돕기 위해 재단과 페칼롱간 시 사이에 언제나 좋은 시너지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사회를 도우며 인사를 전하던 학부모, 학생, 산타 마리아 재단의 대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훌륭한 협력에 대해 모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칼롱간 지역 TV 방송국의하나인 바틱 TV 의 기자단은 우리 활동을 취재해 갔습니다. 산타 마리아 재단 

회장인 에우프라시아 수녀님은 바틱 TV 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성탄 전에 이러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자선 행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민감성과 관심을 키우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물품을 받은 이들은 수녀님들과 학생들의 친절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들에게서 물품을 받아서 기뻐요. 오늘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며칠 전에는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디 이러한 단순한 행사를 통해 체험되는 만남들이 노틀담 수녀님들과 

정부와 페칼롱간과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해주기를 빕니다. 솔리 데오, 오직 하느님만을! 


